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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경험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조절효과:

세계관입증이론을 토대로*

김  은  하        김  경  희† 박  한  솔        정  보  현

아주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세계관입증이론(worldview verification theory: WVT)을 토대로 정당한 세상에 대

한 믿음이 성차별경험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WVT에 따르면, 정

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높을수록, 성차별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증가

시킨다. 먼저, 연구 1에서는 20세 이상의 일반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성차별경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였고, 분석 결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성차별

경험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당한 세상에 대

한 믿음이 높을수록, 성차별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연구 2에서는 점화를 통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는데, 이를 

위해, 20세 이상의 일반 여성 160명을 비성차별 집단과 성차별 집단으로 무선 할당시키고,

해당 점화 과제를 실시한 결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집단(비성차별 집단, 성차별 집

단)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성차별집단에 비해 성차별

집단에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자아존중감간의 정적 상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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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십 년 동안 성차별을 줄이기 위해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나 ‘남

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

률’과 같은 다양한 법률이 통과되었지만 성차

별은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

로 남아있다(김은하, 김지수, 박한솔, 김도연,

김수용, 2017). 이를 반영하듯, 기업 인사 채용

자를 대상으로 한 2017년 조사에 따르면, 81%

의 참여자가 채용 시 성별을 고려한다고 응답

하였고, 74.2%가 남성이라는 점이 채용 시 유

리하다고 응답하였다(경북일보, 2018). 또한 전

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과 남성 중심적인 조

직문화로 인해 많은 기혼 여성들이 경력단절

을 경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통계청에서 

발간한 2015년 조사에 따르면, 기혼 여성의 

44%가 경력단절을 경험하였고, 이 중 다시 

취업 한 여성은 절반에 불과하였다. 이들의 

경력 단절 사유는 결혼 58.5%, 임신․출산 

28.4%, 양육 7.2%로 나타나 여성에게 요구되

는 성역할에 의한 원인이 94.1%이었다. 또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은 직장이 아닌 가정에서

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가령, 여성

가족부와 통계청이 공개한 ‘2015 일․가정 양

립 지표’에 따르면,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 14분으로 남성의 40분에 비

해 5배 가까이 길었고, 5년 전과 비교해도 맞

벌이 부부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5년 동안 

3분 늘어나는 데 그쳤다(통계청, 2015).

관련 연구에 따르면, 성차별은 여성들이 경

험하는 사회적 스트레스원 중 하나로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Fischer & Holz, 2010; Lewis & Neville,

2015). 가령, 여러 연구를 통해 성차별경험은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높이고, 심각한 경우, 우

울이나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하 등, 2017; Kira et al., 2017). 또한 조직 

내에서 경험하는 성차별은 직장 동료 간의 갈

등을 야기하고 낮은 생산력, 낮은 직무 만족,

낮은 경력 몰입 그리고 높은 이직 의도와 관

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안상수, 김금미,

2010; Burke & Mikkelsen, 2005). 이와 더불어,

성차별경험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Panchanadeswaran

& Dawson, 2011; Warden et al., 2004). 자아존중

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를 의미한다(Crocker et al., 1994). 성

차별경험이 낮은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는 

이유는, 사회관계 측정론(sociometer theory)과 

결부시켜 설명할 수 있는데, 즉 개인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에 대한 태도를 형

성하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피드

백을 받으면(예. 차별),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Leary &

Baumeister, 2000).

이와 같이 차별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지만,

차별경험이 늘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세계관입증이론(worldview

verification theory; WVT)에 따르면, 성차별경험

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는 성차별을 경험한 

개인의 세계관에 따라 달라지는데(Major et al.,

2007), 여기서 세계관이란 세상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며, 관련 연구에 따르면, 세계관은 개인

이 스트레스적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

하는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Taylor, 1983). 여러 유형의 세계관 중,

WVT가 주목한 세계관은 세상이 정당하다고 

지각하는 믿음, 즉,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이다(belief in just world; BJW). BJW는 해외에

서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인지적 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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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개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가령, BJW는 심리적 적응

과 관련이 있는데, 그 이유는, BJW가 높은 사

람은 일상생활에서 안정감과 통제감을 느끼고 

적극적인 대처 전략을 사용하며 타인을 신뢰

하고 타인에게 선의의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이다(김은하, 김수용, 2017; Dalbert,

2001). 또한, BJW는 부정적 사건이나 스트레

스적 상황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보호요

인으로 알려져 있는데(Lambert, Burroughs, &

Nguyen, 1999), 특히 몇몇 연구에 따르면, BJW

는 외상적 사건(예. 또래 괴롭힘 경험, 직장 

괴롭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 혹은 

완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rreia & Dalbert,

2008; Ocel & Aydm, 2012). 또한 BJW는 높은 

자아존중감과도 관련이 있는데, 즉, BJW가 높

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Furnham, 2003). 예를 들어, Jost와 Hunyady

(2002)는 BJW를 강하게 믿는 사람은 자신의 

성공이나 성취를 내적(예. 능력, 성격)으로 귀

인하기 때문에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BJW의 긍정적인 면을 고려할 때,

BJW가 성차별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

정적 영향을 완충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즉, BJW가 높을수록, 성차별경험이 자아존중

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

로, WVT에서는 BJW가 높을수록, 오히려 성

차별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이 높아진다고 가정하고 있는데(Major et al.,

2007),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경험과 세계관이 일치하기

를 바라는데, 만약 특정 경험(예. 성차별경험)

이 자신의 세계관(‘세상은 정당하다’, ‘나는 부

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과 일치하지 않는다

면 불안과 혼란을 경험하고 자아존중감에 손

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Townsend et al.,

2010). 이는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는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 혼란, 위협 및 낮은 자

아존중감을 느낀다고 보고한 Finkel et al(2006)

그리고 Mendes et al(2007)의 연구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둘째, BJW가 높으면 다른 사

람으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생

각하기 때문에 성차별을 경험했을 때 그 원인

을 외적(예. 가해자의 편견이나 특권의식)으로 

귀인하기보다는 ‘나’를 탓하고 그로 인해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

해, BJW가 낮으면 성차별의 원인을 외적으로 

귀인하기 때문에 자신이나 내집단(예. 여성 집

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할 수 있다

(Major, Quinton, & McCoy, 2002).

실제로 여러 설문 연구와 실험 연구를 통해 

WVT를 지지하는 경험적 근거가 보고되었는

데, 예를 들어, Major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BJW와 동일한 개념인 시스템(사회)이 정당하

다는 믿음(system justifying beliefs; SJB)(예. 누구

든 노력한대로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이 강할

수록, 차별경험으로 인해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을 

살펴본 연구는 아니지만 Townsend et al.(2010)

의 연구에서는 SJB가 강한 개인이 차별경험 

후 높은 심장혈관 반응(cardiovascular response,

위협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Lucas, Lumley et al.(2016)의 

연구에서도 BJW가 높을수록, 차별을 경험했

을 때, 더 높은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

WVT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일부 연구

에서는 사회적 약자(예. 여성, 유색인종,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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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하위층)의 경우에는 높은 BJW가 오히

려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령, Cozzarelli, Wilkinson과 Tagler(2001)의 연구

에 따르면,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은 BJW

가 높을수록 자신의 불행이나 낮은 성취를 자

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예. “여성이 남성에 

비해 성취도가 낮은 이유는 여성이 충분히 노

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의 탓으로 생각하여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

이나 편견을 내면화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Hafter & Olson, 1993; McCoy &

Major, 2007), 이는 낮은 자아존중감, 우울, 신

경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Jost &

Hyunday, 2002). 이러한 연구 결과는 BJW가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여성과 같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개인에게는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부정적인 요

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BJW가 

성차별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WVT의 관점

과 그 맥을 같이 한다.

WVT는 학문적 그리고 임상적인 측면에서 

함의점을 지니는데, 가령, 학문적으로는 그동

안 대부분의 심리학 연구에서 주목한 미시적 

차원의 인지적 요인(예. 자신, 가족, 또래, 스

트레스적 사건에 대한 태도)에서 벗어나 BJW

라는 거시적 차원의 인지적 요인, 즉 세계관

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BJW의 양가적인 측면(예.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vs. 차별의 부정적 영향력

을 강화시킴)을 밝힘으로써 BJW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는데 의의

점을 찾을 수 있다(Major et al., 2007). 이와 더

불어, 임상적으로는 차별경험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조절하는 요인을 밝힘으로 차별을 경

험한 피해자에 대한 개입을 마련하는데 시사

점을 제시한다. 즉, BJW가 개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를 향상시키는 상

담 개입이 필요하지만, 차별경험과 관련하여 

높은 BJW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

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

점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WVT에 대한 여러 경험적 근거

가 보고되었고 WVT가 여러 면에서 함의점

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WVT를 토대로 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

다. WVT 관련 연구 대부분이 미국이나 유럽

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WVT가 한국 문화권

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인지 혹은 다르게 적용

될 것인지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한국과 같은 

집단문화권에서도 BJW가 개인의 심리적 적응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Lucas,

Kamble et al., 2016)를 고려할 때, 한국여성에

게도 BJW의 조절 효과가 유의할 것으로 기대

된다. 실제로 한국 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실

시한 Kim과 Park(2018)의 연구에서는 성차별경

험이 자존감을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데, 이러한 매개효과는 BJW가 높을 때에만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BJW가 높은 

사람의 경우 성차별을 경험하면 자존감이 낮

아져 우울에 취약하지만 BJW가 낮으면 성차

별경험이 낮은 자존감으로 이어지지 않아 우

울에 취약하지 않다는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WVT가 한국 여성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WVT

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지만 취업 여성을 대상으로만 실시되어 그 

결과를 취업 여성이 아닌 주부나 여학생에게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자기보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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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를 통해 성차별경험을 측정하였다는 한

계점이 있다. BJW 수준에 따라 성차별을 인

식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점, 즉, BJW 수준이 

낮을수록 성차별경험을 많이 지각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Cozzarelli, 2001), 성차별경험은 자기

보고식 설문지와 더불어 다른 방법(예. 성차별

적 상황을 점화시킴)으로도 측정되어야 한다

(Lucas, Kamble et al., 2016).

최근 ‘미투‘ 운동과 함께 성차별적 의식과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고,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김은하, 김도연, 김수용, 2016)에서, WVT

가 한국인들에게도 적용되는지 즉, BJW가 성

차별경험이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화시키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

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두 개의 세부 연구

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먼저 연구 1에서는 

만 20세 이상의 일반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BJW가 성차별경험과 자아존

중감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다

음으로, 연구 2에서는 만 20세 이상의 일반 

여성 160명을 대상으로 비성차별(‘한국 사회의 

성차별은 거의 근절되었다’)과 성차별(‘한국사

회의 성차별은 여전히 심각하다’)이라는 점화 

과제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BJW가 

조절하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

내에서 처음으로 WVT가 한국 여성의 성차별

경험에 적용되는지 살펴봄으로써, 성차별경험

과 관련하여 BJW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1

연구 1에서는 만 20세 이상의 일반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BJW가 성

차별경험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지 살펴보았다.

방  법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일반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온

라인 설문 업체를 통해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

였다. 의뢰한 설문 업체는 공신력 있는 업체

로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여

성들의 설문 응답을 얻어 연구자에게 전달하

였고 연구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였다.

모든 설문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총 10분 정도였으며, 참여자들

은 소정의 기프티콘을 보상으로 받았다.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41.53세(SD=11.12)였

고, 결혼 상태는 미혼 73명(36.5%), 기혼 119명

(59.5%), 이혼 혹은 별거 7명(3.5%), 사별 1명

(.5%)이었다. 또한, 최종학력은 초․중학교 졸

업 1명(.5%), 고등학교 졸업 41명(20.5%), 대학

교 졸업 144명(72.0%), 대학원 졸업 이상 14명

(7.0%)이었고, 직업은 일반사무/관리직 62명

(31.0%), 영업직 3명(1.5%), 생산/노무직 5명

(2.5%), 서비스직 11명(5.5%), 전문직 23명

(11.5%), 자영업 11명(5.5%), 학생 14명(7.0%),

주부 58명(29.0%), 무직 13명(6.5%)이었다.

성차별사건 척도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성차별경험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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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Klonoff와 Landrine(1995)이 개발하고 

김은하, 김지수 등(2017)이 한국어로 번안한 

성차별사건 척도(Schedule of Sexist Events; SSE)

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단일 요인, 총 20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6점 척도

(1=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 6=거의 늘 그런 

일이 일어났다(내 삶의 70%이상의 시간))로 응

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

금까지 살면서’ 성차별을 많이 경험했음을 의

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성차별적 농담이나 여

성을 비하하는 농담을 들은 적이 있다”, “여자

라는 이유로 교사나 교수로부터 부당한 대우

를 받은 적이 있다”가 있다. Klonff 등(1995)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

는 .92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6으로 나

타났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BJW를 측정하기 

위해 Dalbert(1999)가 개발한 정당한 세상에 대

한 개인적 믿음 척도(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단일요

인,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6

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

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사는 세상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대체로, 내 삶에

서 일어나는 일들은 정당하다”, “나는 내게 일

어난 일들이 대체로 그럴만하다고 믿는다”가 

있다. 김은하와 김혜림(2015)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자아존중감을 측정

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이훈진,

원호택(1995)이 한국어로 번안한 로젠버그 자

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를 사

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각 문항

은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

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좋은 자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

도를 가지고 있다”가 있다. 이훈진(2001)의 연

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4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88로 나타났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기술통계, 상관분석,

내적합치도를 산출하였고, BJW의 조절효과

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먼저, 1단계에서는 성차별경험과 BJW

를, 2단계에서는 이원상호작용항(성차별경험

XBJW)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였고, 자아존

중감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이때, 다중

공선성을 피하기 위해 예측변수들을 평균중심

화(mean-centering) 하였다.

결  과

본 연구에서 측정한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

계와 상관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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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1. 성차별경험 - -.35** -.19**

2. BJW - .43**

3. 자아존중감 -

M 2.23 3.57 3.34

SD .89 .93 .64

첨도 1.28 .19 -.02

왜도 1.07 -.42 -.18

**p < .01

1. , ,

종속변인: 자아존중감

비표준화계수
β t △R2 F

b SE

1단계

성차별경험 -.031 .050 -.043 -.632

BJW .286 .047 .415 6.054*** .187*** .22.609***

2단계

성차별경험 -.051 .050 -.071 -1.025

BJW .295 .047 .429 6.296***

성차별경험XBJW -.099 .043 -.149 -2.278* .021* 17.124*

*p < .05, ***p < .001

2. BJW

인들의 첨도는 -.020∼1.280, 왜도는 -.420∼

1.071로 나타나 West, Finch, Curran(1995)이 제

시한 정규분포의 기준(첨도< 7, 왜도< 2)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각 변

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성차별경험은 

BJW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며 자아존중

감과도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반해, BJW는 자아존중감과 유의

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BJW가 성차별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

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2에 제시

한 바와 같이, 1단계에서는 성차별경험이 자

아존중감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BJW는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BJW

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2단계에서는 성차별경험과 BJW

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BJW가 성차별경험과 자아존중

감간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차별경험과 BJW의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

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BJW의 평균값과 ±1SD

에 따라 자료를 세 집단(저, 중, 고)으로 구분

한 후 성차별경험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가 

세 집단에서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그림 1과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BJW가 낮거나 평균인 집단에서는 성차별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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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E t LLCI(b) ULCI(b)

BJW

Low .042 .061 0.679 -.074 .157

Med -.051 .045 -1.139 -.150 .047

High -.144 .061 -2.345* -.281 -.006

*p < .05

3. BJW

1.

과 자아존중감 간에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난 반면에 BJW가 높은 집단에서는 성

차별경험을 많이 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BJW가 

높을수록 성차별경험이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BJW가 낮은 집단의 경우 성차별경험과 

자아존중감 간에 유의하지는 않지만 정적 상

관이 나타났는데, 이는 BJW가 낮을 때는 성

차별경험을 많이 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2

연구 2에서는 만 20세 이상의 일반 여성 

160명을 대상으로 점화 과제를 실시하고 BJW

가 집단(비성차별집단, 성차별집단)과 자아존

중감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방  법

만 20세 이상 160명의 여성들이 두 집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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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집단, 성차별 집단) 중 한 집단에 무선 

할당되어 온라인 실험에 참여하였다. 비성차

별 집단에 할당된 참여자는 74명(46.3%), 성차

별 집단에 할당된 참여자는 86명(35.8%)명이었

다. 참여자들은 해당 집단에 맞는 온라인 링

크로 들어가 연구 목적, 연구 방법 및 비밀보

장에 대한 설명을 읽은 후, 자발적으로 실험

에 참여하였다. 실험 참여에 소요된 시간은 

약 30분 정도였으며, 실험 참가에 대한 보상

은 3,000원 가량의 커피 쿠폰이었다. 참여자들

의 평균 연령은 31.71세(SD=8.89)였고, 결혼 상

태는 미혼 115명(71.9%), 기혼 44명(27.5%), 이

혼 혹은 별거 1명(.6%)이었다. 또한, 최종학력

은 고등학교 졸업 24명(15.6%), 대학교 졸업 

117명(73.1%), 대학원 졸업 이상 18명(11.3%),

기타 1명(.6%)이었고, 직업은 일반사무/관리직 

45명(28.1%), 영업직 1명(.6%), 생산/노무직 2명

(1.3%), 서비스직 4명(2.5%), 전문직 50명

(31.3%), 자영업 1명(.6%), 학생 42명(26.3%), 주

부 10명(6.3%), 무직 4명(2.5%), 기타 1명(.6%)

이었다.

먼저, 여성들이 자주 방문하는 온라인 웹사

이트와 SNS(예. 상담복지센터 사이트, 취업모 

사이트, 가족여성개발원 사이트, 여성인력개발

센터 사이트, 페이스북) 그리고 연구자의 지인

을 통해 본 연구에 대한 소개문을 공지하였고,

연구 참여를 원하는 여성은 두 집단(비성차별,

성차별) 중 한 집단에 무선 할당하였고, 해당 

집단에 맞는 온라인 설문지 링크에 들어가 점

화 과제 및 설문에 응답하였다. 온라인 설문

지는 연구 안내문, 연구 동의서, 사전 측정 설

문, 점화 지문, 사후 측정 질문으로 구성되었

다. 즉,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에 대한 안내문

을 읽고 동의서를 작성한 후 사전 측정 설문

에 응답하였고 점화 지문을 읽은 후 사후 측

정 설문에 응답하였다. 사전 측정 설문은 인

적사항에 대한 질문,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

는 한 문항, 사후 측정 질문은 조작점검을 위

한 질문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 자

아존중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실험이 끝난 

후, 참여자에게 본 연구의 실제 목적에 대해 

설명하였고, 점화 지문의 내용 중 사실인 내

용(성차별집단-“여성은 남성과 같은 경력을 쌓

아도 남성이 받는 임금의 62.8%를 받고 승진

이나 연봉 인상에서 밀린다”)과 연구자들에

의 의해 만들어진 내용(비성차별집단-“한 연

구에 따르면, 20~30대 남성의 90%가 남녀 

평등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성차별은 반드

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에 대해 

안내하였다.

점화 과제

연구 2에서는 Major et al(2007)의 연구에서 

사용한 지시문과 점화 지문을 토대로 비성차

별 집단을 위한 점화 지문과 성차별집단을 위

한 점화 지문을 개발하였다. 집단 별 점화 지

문을 살펴보면, 먼저, 비성차별 집단에서는 한

국사회에 성차별이 거의 근절되었다는 주장과 

이 주장을 지지하는 예시가 포함된 에세이를 

읽게 한 반면에 성차별 집단에서는 한국사회

에 성차별이 심각하다는 주장과 이러한 주장

을 지지하는 예시가 포함된 에세이를 읽게 하

였다. 본 연구의 전 실험 과정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으며, 본 실험에 앞서 여성 15명을 

대상으로 예비실험을 실시하여 지시문과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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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성차별 집단 성차별 집단
F(1, 158)

M(SD) M(SD)

연령 30.83(8.84) 32.46(8.92) 1.334

학력 3.00(.52) 2.95(.55) .297

소득 수준 4,665.04(290.03) 4,157.03(226.43) 1.554

스트레스 수준 3.47(.61) 3.38(.58) 1.91

4.

지문 내용의 이해도에 대해 수정하였다.

사전 질문지

지각된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점화 과

제를 실시한 전 두 집단의 지각된 스트레스 

정도에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Lucas,

Lumley et al(2016)이 사용한 한 문항(‘최근 얼

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지 표시

해 주십시오’)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1=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있다, 4=스트

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작점검을 위한 질문지. 본 연구에서는 

점화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집단(비성차별 집단, 성차별 집단)의 성차

별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Luhtanen과 Crocker(1992)가 개발하고 

Major 등(2007)이 성별 집단으로 수정하고 본 

연구자들이 한국어로 번역한 공적관심척도

(Public Regard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람들이 여성 집단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7점 

척도(0=전혀 아니다, 6=매우 그렇다)로 응답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여성 

집단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

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일반적으로 사

람들은 남성과 여성을 평등하게 대한다(역문

항)”,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여성의 능력을 인

정하지 않는다”가 있다.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Major 등(2007)의 연구에서 .57

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59로 나타났다.

사후 질문지

본 연구에서는 연구 1에서 사용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와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결  과

본 연구의 참여자는 총 160명으로, 비성차별 

집단에 할당된 참여자는 74명, 성차별 집단에 

할당된 참여자는 86명이었다. 두 집단의 점화 

전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원 변량 분석

(one-way ANOVA)을 실시하여 연령, 학력, 소득 

수준(단위: 천원), 스트레스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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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자아존중감

비표준화계수
β t R2 △R2

b SE

1단계

집단 -1.19 .83 -.11 -1.43

BJW 2.01 .42 .36 4.79*** .12

2단계

집단 -.93 .82 -.08 -1.13

BJW 1.99 .41 .36 4.88***

집단XBJW -.1.77 .59 -.22 -3.02* .16 .05

*p < .05, ***p < .001

6. BJW

비성차별 집단 성차별 집단
F(1, 152)

M(SD) M(SD)

조작점검 문항 점수 3.34(.80) 3.82(.86) 12.545**

**p <. 01

5.

제시한 바와 같이,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

는 나타나지 않았다.

조작 점검을 위해 두 집단의 조작점검 문항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일

원 변량 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이, 조작점검 문항 점수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성차별 집단이 

비성차별 집단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즉, 성차별 집단이 비성차별 집단에 비해 다

른 사람들이 여성 집단을 부정적으로 바라보

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BJW가 집단(비성차별 집단, 성차별 

집단)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을 더미변수(1=비성차

별집단, 2=성차별집단)로 처리한 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6에 제시

한 바와 같이, 1단계에서 집단은 자아존중감

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BJW는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BJW가 높을수

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음으로 2단계에서 집단과 BJW의 상호작용항

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BJW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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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JW

집단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집단과 BJW의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BJW의 평균±1SD에 따라 자료

를 두 집단(저, 고)으로 구분 한 후 BJW와 자

아존중감간의 상관관계가 두 집단에서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그림 2와 같이, 비성차별 집단과 

성차별 집단 모두에서 BJW와 자아존중감 간

에 정적 상관, 즉 BJW가 높을수록 자아존중

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적 상관은 성차별 집단에서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차별의 심각성에 대해 점

화되면 BJW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논  의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고 성차별이 심리적 디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Banks, Kohn-Wood,

& Spencer, 2006; Klonoff, Landrine, & Campbell,

2000) 성차별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개인

을 보호하는 개인 내적 요인에 대한 국내 연

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성차별

을 근절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

한 개인 내적 요인을 밝히는 것은 상담 현장

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차별경험과 자아존중감간의 관

계를 조절하는 요인에 주목하였고, 특히 세계

관 입증이론(WVT)을 토대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JW)이 성차별경험과 자아존중감간

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WVT는 개

인의 세계관에 따라 차별경험이 자존감이나 

다른 심리적 적응의 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달

라진다고 가정하면서 세상이 정당하다고 생각

할수록 차별경험의 부정적 결과가 심화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세부 연구(연구 1=설문지 연구, 연구 2=

점화 연구)를 통해 BJW가 높을수록 성차별경

험을 경험했을 때 더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

과 같다. 먼저 연구 1에서는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여, BJW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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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WVT 관점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BJW가 성차별경험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BJW가 

평균이거나 낮을 때는, 성차별경험이 자아존

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BJW

가 높을 때는 성차별경험이 자아존중감에 유

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음으로 연구 2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었는데, 비성차별집단과 성차별집단 모

두에서 BJW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차별집단에서 이

러한 BJW의 긍정적 효과가 적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러한 연구 2의 결과 또한 WVT를 

지지하는 것으로, BJW가 늘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BJW가 성차별

경험의 부정적 영향을 강화시킬 수 있음을 시

사한다.

BJW가 높을수록 성차별경험이 자아존중감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먼저 BJW

가 높은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

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기 때

문에 가해자를 탓하기보다는 자신을 탓하고

(Major, Kaiser, & McCoy, 2003; Major et al.,

2002) 이로 인해 자아존중감에 손상을 입기 

때문이다. 둘째, BJW가 높은 사람은 성차별 

상황에서 자신의 믿음과 경험간에 불일치를 

경험하기 때문인데, WVT에서, 이러한 불일치

는 취약성, 불확실성을 높이고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Kaiser, Vick, &

Major, 2004; Major et al., 2007; McCoy et al.,

2013).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그림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연구 1에서, BJW가 낮은 경우,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성차별경험이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Major와 동료들(2002,

2003, 2007)의 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자

신의 믿음(예. ‘세상은 정당하지 않다’,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과 성차별경험이 

일치하기 때문인데, 이와 같이 자신의 믿음과 

일치하는 경험을 하는 경우 그 경험이 부정적

일지라도 자아존중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

이다. 이러한 해석을 토대로 연구 2의 결과를 

예상해보면, 성차별 집단에서 BJW와 자아존

중감간에 부적 상관이 나타났어야 한다. 하지

만 예상과는 달리, 비성차별과 성차별 집단 

모두에서 BJW와 자아존중감간에 정적 상관이 

나타는데, 이는 자아존중감이 단기적인 기분

상태가 아닌 전반적인 자신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점화로 인해 순간적으로 변하기 힘든 

개념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이러

한 해석은 관련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의가 필요하며 후

속 연구에서는 보다 더 직접적인 성차별 점화 

과제를 실시하여 실제 BJW가 낮은 경우 성차

별경험으로 인해 자존감이 높아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본 연구의 결과

는 WVT를 지지하는 것으로, BJW는 개인으로 

하여금 안정감과 통제감을 느끼게 하고, 적극

적인 문제해결중심 대처 전략 그리고 타인에 

대한 신뢰를 유발하는 등 여러 차원에서 개인

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Lucas et al.,

2013), 개인이 자신의 BJW와 불일치하는 경험

(예. 성차별경험)을 하게 되면, BJW의 긍정적 

영향은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Quinn &

Crocker, 1999). 특히, 본 연구에는 성차별을 많

이 경험하거나 성차별의 심각성에 대해 점화

되었을 때, 높은 BJW를 가진 여성의 자아존

중감이 낮은 BJW를 가진 여성의 자아존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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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낮다는 결과를 밝힘으로써 BJW에 대

한 이해를 넓혔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상담 장면에 가지는 함의는 다음

과 같다. 먼저, 상담자는 여성 내담자를 상담

할 시, 성차별경험을 탐색하고, 이로 인해 자

아존중감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 과정에서 상담자는 내담자

의 세계관, 가령, BJW에 대해 살펴보고, BJW

가 높은 내담자의 경우 성차별경험과 BJW간

에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러

한 불일치로 인해 야기되는 부정적 감정(예.

심리적 충격, 혼란, 불안)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한 BJW가 높은 

내담자를 상담할 시, 인지적 접근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는데, 예를 들어, 타인이나 사회

에 대해 과도한 기대(예. “사람들은 항상 나를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 “나는 노력한 만큼 공

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차

별을 경험하지 않는다”)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

고, 인지적 기법을 통해 편견, 특권, 차별과 

같은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이에 대해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겠다(Ziegler 2003).

이와 반대로, BJW가 낮은 내담자의 경우, 성

차별경험으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낮아지지 않

는다 하더라도 낮은 BJW가 더 강화될 가능성,

즉, 세상에 대한 불신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신의 삶에 대해 안정감과 

통제력을 키울 수 있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겠

다(김은하, 정보현, 2018).

또한 본 연구는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여성심리학과 성차별예방 정책에 시사점을 가

지는데, 가령, 여성들의 낮은 자존감이 개인 

내적요인만이 아닌 성차별경험과 관련한 사회

문화적 요인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는 그 의

의가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여성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개입뿐만 아니라 남성을 대상으로 성차별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성차별에 대한 인

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10∼20대의 여성들에게 

여성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장벽(예. 성차별)

에 대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

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밝혀진 BJW의 조절효과는 여성심리

학과 성차별 관련 연구에서 BJW가 중요한 요

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앞으로 

관련 연구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이

를 토대로 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

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적은 샘플수로 인하

여 참여자의 인적 사항, 특히 교육수준, 혹은 

직업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지 않았다는 한계

가 있다. 이러한 요인이 성차별경험, BJW 그

리고 자아존중감에 있어 외생 변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교육수준과 직업을 가진 대규모 여성

을 표집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하고 교

육수준과 직업에 따른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성차별과 비성차

별 점화과제만을 실시하여 두 집단간의 차이

를 살펴보았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이 두 과

제와 더불어 자신의 집단이 아닌 다른 집단

(흑인, 다문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심각

하다는 점화 과제를 실시하여, 자신과 관련된 

차별과 자신과 관련되지 않는 차별로 인해 다

른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점화 효과는 일시

적인 효과일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본 연구

에서는 사전 측정, 점화, 사후 측정을 포함한 

모든 실험에 소요된 시간이 30분 정도였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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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본 연구의 점화 효과는 최대 10∼15분 

정도였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단

일 점화가 아닌 반복적인 개입을 실시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장기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을 사후에만 측정하여 점화로 인해 자

존감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연구 2의 결과를 보면, 집단이 

자존감에 미치는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고 

자존감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개인 내적 특

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후속 연구에서는 자

존감을 사전 사후에 측정하여 점화 과제로 인

해 얼마나 자존감이 변화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BJW를 

조절요인으로 설정하였으나 상관분석 결과 

BJW가 성차별경험 및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JW가 

성차별경험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매개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실제 김은하 

등(2017)의 연구에서는 BJW의 매개효과가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 연구에서는 BJW

의 조절 효과와 매개 효과를 비교하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 BJW가 조절 혹은 매개 효과를 

하는지 살펴봄으로써 구체적으로 BJW의 역할

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또 다른 한계점으로, 최근에는 자아존중감

을 개인자아존중감과 집단자아존중감으로 구

분하여(Taifel, 1982) 각각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개인자

아존중감만 살펴보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집단자아존중감을 살펴보지 않는 이

유는 성차별경험과 집단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의 결과가 비일관적이기 때문

인데, 예를 들어, 성차별경험과 성별집단자아

존중감의 부적 상관을 보고한 연구(Cassidy et

al., 2004; Fischer & Holz, 2007)가 있는 반면 차

별경험이 집단자아존중감에 역설적으로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었다(Bourhis,

Sachdev & Gagnon, 1994; Morten & Atkinson,

1983). 하지만 집단자아존중감이 집단주의 문

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개인내

적 요인이라는 점(유두련, 2014; Pedersen et al.,

2013), 그리고 집단자아존중감이 여성, 성소수

자, 유색인종(예. 흑인, 남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중요한 보호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Detrie & Lease, 2007; Katz, Joiner, & Kwon,

2002; Kim. & Omizo, 2005; Sanchez & Vilain,

2009), 후속 연구에서는 WVT가 집단자아존

중감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

겠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

내에서 처음으로 설문 조사와 점화 방법을 통

해 세계관입증이론(WVT)을 확인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WVT가 한국 여성의 성

차별경험에 적용될 수 있는지 탐색함으로써 

BJW가 높을 때는 성차별경험으로 인해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강화될 수 

있음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성차별과 관련하여 WVT의 경험적 근거를 마

련하고 BJW가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는 늘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

함으로써 관련 연구와 개입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향후 다른 

사회적 약자(예. 성소수자, 다문화 가정의 자

녀, 장애인)들의 차별경험과 관련하여 WVT가 

적용되는지 대한 연구를 촉진시킴으로써 궁극

적으로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별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방향을 제시할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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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derating effect of belief in a just worl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gender discrimination and

self-esteem: Based on Worldview Verification Theory

Eunha Kim Kyunghee Kim Hansol Park Bohyeon Jung

Ajou University

Based on the Worldview Verification Theory (WV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belief in a just world would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gender discrimination and

self-esteem. According to WVT, greater belief in a just world increases the negative effect of perceived

discrimination on self-esteem. In study 1, we measured perceived gender discrimination, belief in a just

world, and self-esteem among 200 women (aged at least 20). and the result indicated that the

moderating effect of belief in a just world was significant. That is, as belief in a just world was greater,

the negative effect of perceived gender discrimination on self-esteem increased. In study 2, using priming

approach, we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 of belief in a just world. For this, 160 women (aged at

least 20) randomly assigned to either gender non-discriminatory group or gender discriminatory group and

completed priming tasks. Findings suggested that belief in a just world moderated the association

between group and self-esteem. Specifically, th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BJW and self-esteem was

smaller in gender discriminatory group, compared to non-discriminatory group.

Keywords : Belief in a just world, perceived gender discrimination, personal self-esteem, worldviewverification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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